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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5. 9. 9.(화)  18시

재외동포청, 독일 재외동포재단과 간담회 개최
- 한국·독일 재외동포 정책 협력 및 교류 확대 논의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은 2025년 9.9.(화)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

까지 청사 36층 대회의실에서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재외동포재단 

평의회 의장단 일행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※ 독일 재외동포재단 : 독일 연방정부의 위임을 받아 전 세계 독일계 소수민족 동포들의 

모국과의 연계 유지, 현지 사회 내 영향력 제고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

 ㅇ 이번 만남은 양국 재외동포 정책 및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

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 ㅇ 이번 간담회에는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재외동포재단 평의회 의장, 

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대표, 김영수 한국

사무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고, 재외동포청에서는 변철환 차장, 김민철 

교류협력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.

□ 변철환 차장은 인사말에서 해외에서 자라는 동포들이 거주국에 안정적

으로 정착하면서도 모국과 거주국 간 문화·정치·경제적 가교 역할을 

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양국의 공통된 바람이라며, 이민 역사가 

깊은 독일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, 오늘 만남이 한국과 독일의 

재외동포 정책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 ㅇ 이에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재외동포재단 평의회 의장은 재외동포청의 

환대에 감사드린다며, 독일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30여 개국의 독일 



소수민족을 지원하고 있음을 소개했다. 또한 향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

통해 양국 재외동포정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.

□ 양측은 향후 정책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.

 ㅇ 코쉭 의장은 재외동포청 관계자가 독일을 방문할 경우 우리 재단을 

찾아 교류하고, 독일 정치인들과의 네트워킹도 적극 지원하겠다며, 양 

기관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자고 제안했다.

 ㅇ 변철환 차장은 이번 만남이 첫 교류의 장인 만큼 앞으로 양 기관이 

보다 심도 있는 정책 비교와 경험 공유를 통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

기대한다고 화답했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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